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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도 감독을 맡게 됐다. “조별리그 

상대가 아르헨티나, 리투아니아, 레

바논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2승을 따

서 상위 그룹 대회에 진출하는 것이 

목표”라며 “대학 대회지만 세계 농구

를 배우면서 성적까지 얻는 시간이 

되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우리학교 

에이스 배현식(스포츠지도학 2024) 

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됐다. 김 감독

은 “배 선수의 슈팅력이 세계대회

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”고 

말했다.

이상백배 농구대회가 끝나자마

자 김 감독은 우리학교 농구부를 이

끌고 중국 Sias대학의 초청을 받아 

중국으로 떠났다. 말레이시아, 싱가

포르, 헝가리 등 여러 국가의 프로

팀과 대학팀이 함께 대회를 치렀고, 

6경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. 결승

전에서는 말레이시아 리그의 디펜

딩 챔피언을 만났지만 10점 차 이상

으로 승리했다.

우리학교는 오는 29일 명지대와

의 U-리그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. 김 

감독은 “두 대회에서 느낀 점을 토대

로 명지대전부터 다시 우리학교 농

구에 집중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스포츠

 【국제】배구부가 정규리그 종료까

지 2경기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

서,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도 다른 학

교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

출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.

배구부는 4경기에서 승점 5점을 

획득하며 현재 남자부 A조 7팀 중 4

위다. 일차 목표인 플레이오프에 진

출하려면 최소 3위로 마쳐야 하며, 

현재 3위 중부대와의 승점 차는 2점

이다.

남은 두 경기는 다음 달 4일 열리

는 경일대와의 홈경기, 13일 경상국

립대와의 원정경기다. 경일대는 6위, 

경상국립대는 7위로 비교적 약체다. 

하지만 지난 14일 성균관대전 패배

로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도 자력으

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는 없다. 

남은 경기에서 모두 4세트 안에 승리

해 승점 6점을 쌓고, 다른 대학의 결

과를 지켜봐야 한다.

관건은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3위 

중부대와 2위 성균관대의 경기다. 성

균관대는 승점 12점으로 2위, 중부대

는 승점 7점으로 3위에 올라있다. 성

균관대가 중부대를 잡고, 우리학교

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3

위로 올라서게 된다.

성균관대가 5세트 전에 중부대를 

꺾으면 우리학교가 중부대의 승점을 

역전할 수 있다. 성균관대가 5세트 

끝에 중부대에 승리하면 중부대와 

우리학교의 승점이 같아지지만, 우

리학교의 승수가 더 많아 3위가 된

다. 배구 U-리그는 승점이 같을 시, 

승수-점수 득실률-세트 득실률-승

자승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

이다. 다만 모든 전제는 우리학교가 

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땄을 

때다.

이행 감독은 “남은 2경기에서 승

점 6점을 따오는 게 급선무”라며 “하

위권 팀들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5세

트 전에 이기기 위해 열심히 훈련 

중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“마지막 플

레이오프를 치른지 10년이 더 지난 

것 같은데, 올해는 올라가고 싶다”고 

덧붙였다.

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. 이번 

시즌 큰 걸림돌이 됐던 부상 문제를 

이제 해결했다. 이 감독은 “4학년 마

윤서(스포츠지도학 2022) 선수가 이

제는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정도가 됐

고, 정송윤(스포츠지도학 2024) 선수

도 부상이 모두 나았다”고 전했다.

배구부 남은 2경기 

PO 진출 경우의 수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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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지난 17일, 우리학교 농구부 김

현국 감독이 ‘제48회 이상백배한일

대학농구대회’에서 대한민국 대표

팀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했다. 또한 

지난 24일에는 우리학교 농구부가 

‘2025 Sias 국제 농구 토너먼트’ 대

회에 초청돼 우승을 거머쥐었다. 대

학선수 대표팀과 우리학교 농구부

를 이끌고 5월에만 우승을 두 번 차

지한 김 감독의 우승기를 들어봤다.

‘이상백배한일대학농구대회’는 

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학농구 선수

들이 남녀부로 나뉘어 3판 2선승제

로 맞붙는 교류전이다. 양국 농구에 

영향을 끼쳤던 독립유공자 이상백 

씨를 기리는 대회다.

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1차전 

77-63, 2차전 80-72로 승리해 우승

을 확정했다. 김 감독은 “한일전을 

치러야 하는 어려운 대회였는데 우

승을 차지해 기쁘고, 각 대학의 선

수들이 열심히 따라줘서 가능했다”

는 우승 소감을 남겼다.

대학에서 뛰던 선수들을 짧은 기

간 내에 한 팀으로 만드는 일은 쉽

지 않았다. 김 감독은 “내 팀이 아니

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

고 했다”며 “수비 훈련에 집중했고, 

단기간에 패턴 공격을 만들기는 어

렵기 때문에 공격은 선수들에게 많

이 맡겼다”고 설명했다.

국내 대학 최고의 선수들을 지도

하고 돌아온 김 감독은 “우리학교 

선수들도 앞으로 이런 대회에 참석

해서 농구를 보는 시야를 늘렸으면 

좋겠다”고 말했다. 이번 대회에는 

우리학교 주장 우상현(스포츠지도

학 2022) 선수도 차출됐다. 김 감독

은 “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보

였다”며 “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

로 U-리그에서도 기량을 발휘했으

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김 감독은 오는 7월, 독일 라인-루

르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

한일전·국제대회 연속 우승
농구부 김현국 감독의 ‘5월 전성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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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7일, 우리학교 농구부 김현국 감독이 

우리나라 대학 대표팀을 이끌고 ‘제48회 이

상백배한일대학농구대회’를 우승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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